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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, 盧 이후 14년만에 과기대 졸업식 참석…"4차산업과 제조업 접목해야"
"노무현정부서 울산과기대 설립…당대표 시절 과기원 승격시켜"

 野 일각선 "30년지기 송철호 변호사 지원사격 아니냐"

기사입력 2018.02.12 15:14:21

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울산과학기술원(유니스트) 졸업식에 참석하고 졸업생들을 격려

했다.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학 졸업식 참석학교로 참여정부에서 울산 첫 국립대로

설립인가를 낸 울산과기원을 택하면서 울산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. 아울러 일반

대학이 아닌 과학기술대에서 졸업식 축하연설을 하면서 4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재

차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. 
 

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과학기술원 졸입식에서 "13년 전 울산시민들은 지역 국립대 설립

운동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"며 "당시 대학 정원이 초과된 상황이어서 국립대 신

설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,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따라 울산과기대를 설

립했다"고 말했다. 
 

문 대통령은 "그때까지 울산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대학이 없는 곳이

었고, 지역 국립대 설립은 울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"며 "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

를 할 땐 울산과기대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다"고 했다. 
 

문 대통령이 졸업식 참석 대학으로 울산과기원을 택한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학 졸업

식 참석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차별화된다는 평가다. 우선 문민정부 출범 전까지 대통령들

은 주로 서울대나 육·해·공군사관학교, 경찰대 졸업식을 주로 찾았다. 그러다가 김영삼

전 대통령이 1995년 이화여대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이전까지 관례를 깼다. 
 

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학 졸업식 참석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. 그는 2004년

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한국과학기술원(KAIST·카이스트)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이공계

육성 의지를 밝혔다. 
 

문 대통령의 이날 울산과기원 졸업식 참석도 노 전 대통령 이후 첫 과학기술대 졸업식

방문으로 4차산업 인재 육성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.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

서 "세계는 지금 인류사에 유례없는 지식의 폭발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

있다"며 "울산의 제조업에 4차산업혁명을 접목시켜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

는데 울산과기원이 앞장서주길 바란다"고 밝혔다. 
 

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

냐는 얘기가 나왔다. 민주당에선 현재 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

장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. 문 대통령,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·울산지역 인권변

호사 3인방으로 활약했던 송 변호사는 1992년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16년 총선

에 이르기까지 울산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선거에 나서 8번이나 고배를 마셨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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